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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 01 말홈을 들으라!(금요 칩회) 

크 、21즈 Df즈쩨 」요잔 óf린 gf 
성경은 인류 구원의 역사 책으로， 우주 만물과 인간인 아담과 이와의 창조로 시작하여 이들 

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이 죄로 물둠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무화과 잎이 

‘ 아닌 피가 저들에게 펼요함을 이셨다{창 3:21).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희생의 동물이 필요했고 

이것이 곧 영원한 희생 곧 예수님이 필요함을 미리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시간이 오 

기까지 여러 모양의 제사를요구하셨고 구약의 레위기는 이 규례들로 기득차 있다. 그중에 한 

이름이 곧 뺑’ ， “하나님의 어린 쌓으로불려졌디{요 1:29).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린 양의 삶과 

죽음에 관히여 미리 말씀하였대사 53:η. 신약에서도 베드로와 사도 요헨1 의해 양으로 묘사 

되고 있다{뻗전 1:18-20 ; 계 5:6). 희생 제물이 된 양의 상정과 또 양의 주제는 성경 전체를 통 

동벼 나타나고있다. 인류역사의 강l에서부터 시작하여 천국보쇄R 이력까지 계속된다. 

예수께서는크리스마스날에 이 땅에 희생의 양이 되시기 위히여 오셨다. 크리스마스를맞이 

할 때까지 말씀을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깨닫고 “나 

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기를바란다. 의심 많은 현대인들은크리스마상} 어 

떻게 생겨났으며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지 물어본다. 예수님의 탄생햄을 기념히는날이 곧크 

리스마스이다. 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과부활하심을 오랫동안 기념한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 것은 주후 4세기에 이르러서이다. 로마 제국은훌륭한 지당}들의 생일을 기념하는 전 

통이 있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스럽게 예수께서 세싱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 

. 는 특별한 미사를 드리는 데서부터 시직이 되었다. 즉， “αrist’ s Mas，s"로 불리던 것이 짧게 

“αristmas"로 불혔다. 예수께서 탄생하선 그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12월 25일은 일 

년 중해가가장짧게 떠 있는날이다. 예수님은 이 세성에 빛으로오였기 때문에 일 년중 이 시 

기가그리스도의 탄생을기념하기에 가장좋은때라고생각하였다. 우상을 기념하는것을떠나 

참신이신삼위 일체 하나님께로사람들을 인도하기를원하였기 때문이다. 

빛과 어두움은 에멘 동산에서부터 공존하여 왔다. 아담과 이와가완전한빛으로부터 어둠속 

으로발을 내딛었을 때에 죄가생겼고 인간이 하나님과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구 

속함， 곧 피가 콕 펼요하게 되었다(히 9:22).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야가 오셔서 해방시켜 주 
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약속이 말라기 선지지를 통해 주어진 후 400년 

제139때 장로 .19대 안수집사 .47대 권싸 임직예배 

이번 주 수요일(껏일~， 수요 2부 에배 시 

지난 3월 26일(주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한 공동의회를 통해서 피택되 

신 장로 6분， 안수집사 48분， 권사 76분의 임직예배가 이번 주 수요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피택 결정 이후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이분들은 오 

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였습니다 자신을 외식으로 치장해 

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빌 3 : 8)로 여겨 버렸으며 십자가만을 자랑(갈 

6:14)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이 십자가에서 꿇었던 무릎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까지 계속되도록 기도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악한사단은 

더욱 교묘하게 이분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팀전 4:1). 특히 성도 

님들은 죄인들을 일문 싣F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임직예배에 모 

두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복음의 일꾼 명단 확정 

지난 정기당회(18일)에서 2007년 일문들을 새롭게 확정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히는데 집중할 것입니다(고 

전 2:2). 이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편성된 부서와 임명된 일문들이 오직 
예수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할수 있도록모 

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히 3:6). 
*2007던 일꾼 명단은 본지 5면 참조. 

*오를 찬양예배 시 쩌15차 학슬 • 셰례식이 있습니다. 
(유아셰례식은 오후 3AI 갈릴리흘) 

동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도 받지를 못하였다. 기독교에서도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 4주 동안을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기간으로 정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며 맞 

이할준비를 한다. 강렴절(Advent)은 라틴어로 ‘기다림”이라는 데서 시작되었다. 11월 30일 부 

터 시작되며 구약의 축제의 날들을 반영하고 있다. 항상 성 금요일을 중심으로 날찌를 계산하 

고， 10세기 경에 기독교 달력으로 예수님의 강렴절을 일 년의 시작으로 정하였다. 즉， 이 달력 

은 예수님의 탄생 후 열둘 째 날을 기념하는 예수의 공현뼈，ip벼n찌， 고난 주간， 부활주일 그 

리고 성령캉렴 주일을 포함하고 있다. 강림절은 예수께서 베들레햄에 탄생하신 것만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맞이할준비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저들이 

육체적으로살아있든지죽었든지간에그를믿는자들을그와함께천돼l서영원토록살도록 

데려갈 것이대고전 15:51-53 ; 살전 4:16，rη. 

12월 26일부터 E일째 되는 1월 6일까지 즉，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기간을 가리켜 

예수의 공현뼈，ip뼈ny)이라 부른다. 공현(公觸은 “나타낸다’는 희랍어에 근원을 두고 있다. 

예수께서 동뺑1사들을 대표로 하여 이빙엔들에게 나타나셨음을 기념한다. 우리 또한 이많엔 

이기에 참으로중요한것이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들도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성에 오시기 

까지는 구원의 약속에서 제외된 자들이었대엠 2:13. 17-19).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어 

영원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전에 초청을 받은 지들인 것이다. 동방의 박시들은 횡금과 유 

향과몰약을주님께 예물로드렸다. 횡금은부， 정제적인 가치를가지고 었으며， 유향은사핀M 

서 뺀l는 나무에서 나용 송진으로 /뱀히 귀한 물건이다. 이는 대제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에 주로 사용했던 것이다. 몰약은향기는좋으나 맛은쓴 것으로 고통을 없애기 위한자연산 진 

통제로서 죽은 몸을 장사지낼 때 시용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선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재물과우리의 대제시종F이신 예수님께 경배의 희생을 드리며， 또 우리의 몸을 산 제물 

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드린다. 이 말씀은곧 날마다 우리 자신을부인하고 

십자가를지고어린양을따라가기를원힘을뭇하는것이다. 

예수의 공현은궁극적으로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의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들을넘어 그의 은 

혜로 피를 흘려 베풀어 주심을 알고 찬양하고 기빼히는 축제의 시간이다. 어린 양이 이방인들 

을초대하며， 그를 정배하며， 그의 보좌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며， 그와함께 영원토록 천쾌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금년 예수님의 초림 강렴절 동안에 우리는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보 

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경배하기까지 양으로서의 예수님을살펴가면서 예수님의 탄 

생을맞이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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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rmon fo샤빼 

STANDING BY THE CROSS 
… But standing by the cross 01 Jesus were His mother, and His mother's sisteη Mary the wife 01 

Clopas, and MaryMagdalene. (John 19:25) 

A|| |〈|때Christ. Each one had their own purpose for standing by the cross. Like 

today, mostof them were there for the wrong reason or with the wrong 

attitude. Their mistakes had dreadful consequences. Standing by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a serious matter, something no one should take lightly and 

eve미one should suffer reverently. 

Among the many people atop Calvary were false prophets. These 

individuals always talked about the goodness and greatness of God, read the 

Scriptures, and attended temple faithfully. They were highly religious and 

highly respected. When Jesus was brought out by Pilate, wearing the crown 

of thorns and the purple robe, these people cried out. ’"Crucify, crucify! ’ 

Pilate said to them, 'Take Him yourselves and crucify Him, for 1 꺼nd no guilt 

in Him.' The Jews answered him, 'We have a law, and by that law He ought 

to die because He made Himself out to be the Son of God’ "(Jn . 19:6&7). 

Here we see their true love of evil , rath.er than of good. They were the ones 

who persuaded “ the crowds to ask for Barabbas and to put Jesus to 

death"(Mt. 27:20; Mk. 15:11). On the outside, these people appeared to be 

good, but on the inside, they were ve마， ve미 bad. Standing before the cross, 

they were the ones who plotted to kill the Messiah. Are you one of them? 

Are you a person who always talks good about Jesus, but actually does 

harm to Him through your bad behavior? 

Soldiers stood by the cross in active duty. "Then the soldiers of the 

governor took Jesus into the Praetorium and gathered the whole Roman 

cohort around Him. They stripped Him and put a scarlet robe on Him. And 

after twisting together a crown of thorns, they put it on His head, and a reed 

in His right hand; and they knelt down before Him and mocked Him, saying, 

’Hail , King of the Jews! ’ They spat on Him, and took the reed and began to 

beat Him on the head. After they had mocked Him, they took the scarlet 

robe off Him and put His own garments back on Him, and led Him away to 

crucify Him"(Mt. 27:27-31). Every human being is either a soldier against α a 

friend to Jesus. Look at yourself at the cross. Are you mocking Him? Is your 

lifestyle the same as spitting on Him or beating Him? 

Pontius Pilate, a government leader, stood before the cross with excuses. 

He knew Jesus was not guilty, "For he knew that because of envy they had 

handed Him over " (Mt. 27: 18). He asked the crowd what evil Jesus had 

done, but the crowd kept shouting louder and louder to crucify Him (1\l1t 

27:23). He was afraid of the crowd. It was more i 

6:16). These people had followed Jesus for three years. They witnessed His 

miracles and heard His preaching. They used Him to heal their sick. They 

were ser띠us about truth , and found it in Him, but preferred to cry and 

lament rather than fight for Him (Lk. 23:27) . As you stand by the cross, do 

you fight for Jesus or are the opinions of other people concerning you more 

important? 

Not everyone standing by the cross was bad, there were a few real 

disciples, “ But standing by thecross of Jesus were His mother, and His 

mother’s sister, Mary the wife of Clopas, and Mary Magdalene"(Jn. 19:25). 

Joseph of Arimathea and Nicodemus were also disciples who bravely 

prepared His funeral (Jn. 19:388‘39) . When the rooster finally crowed a 

second time, Peter wept (1\!l k. 14:72) and one of the two thieves hanging 

next to Jesus turned out to be a real disciple. 00 you forsake all to stand by 

the cross of Jèsus or are you too busy attending to some other business7 

Hebrews 13:12&13 say, “ Therefore Jesus also, that He might sanctify the 

people through His own blood, suffered outside the gate. So, let us go out to 

Him outside the camp, bearing His reproach." 

What is your purpose for standing by the cross of Jesus7 Is it to mock 

Him, or perhaps just analyze the situation to see what is going on 7 Oó you 

want to hurt Him or just stand there crying all the time7 What is it you really 

hope to get7 If your real answer is forgiveness, then like the one thief who 

accepted Jesus, you will receiveeternal life in heaven. Jesus prayed on the 

cross, "Father, forgive them" (Lk. 23:34). so do you really want to repent or 

just stand by looking at Him 7 1 Peter 2:24 says, “ and H깅 Himself bore our ι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so that we might die to sin and live to 

righteousness; for by His wounds you were healed." Likewise, 1 John 1:7 

says, “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Himself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 

Oear Christian believers, please go to Calvary to find Jesus, the Son of 

God. He is our only hope,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that has be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Acts 4:12). He is our only way to heaven. Jesus said, “ 1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Jn. 14:6). You have to stand by the cross in order to meet Jesus Christ, 

not by your own standards of happiness. He wants to forgive your sin 

Without fixing your sin problem, d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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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야가 섰는지랴 (요한복음 19:25) 

다O.{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기 위해 갈보리 산으로 나아왔습니 

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들의 
대부분이 잘못된 이유와 그릇된 태도로 그 곳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잘못은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는 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외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종교지도자들 

갈보리 산에 있었던 많은 무리 중에는 외식적인 종교 지Bl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항 

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 말했고 성경을‘읽었으며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했습 

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으며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봄에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 

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채 빌라도에게 꿀려갔을 때 이 사람들은 소리지르며 말했습니 

다. ‘죄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 

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 

이라 함이니이다?'(요 19:6,7).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참으로 사랑한 것은 선이 아니라 악 
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 

하자”라고 선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φ} 27:20; 막 15:11). 겉으로 이들은 선한 것처럼 보 
였지만 그들의 속은 너무나 추악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그들은 메시야를 죽이려고 음 

모를 꾸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무리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님에 대해 선하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악한 행실로 주님께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까? 

로마군병들 

군병들은 십자가 곁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 

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 

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박으려고꿀고나가니라?'(마 27:27-31). 모든사람들은예수님의 친구이든지 아니면 예 

수님을대적히는군병이든지 둘중하나입니다. 십자가앞에서 자신을살펴보십시오. 여러 

분은 주님을 희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 침을 뱉거나 주님을 때리는 

것과 다름없지는 않습니까? 

본디오빌라도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십자가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앓이러라" (마 

27:18).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예수가 무슨 악을 행했느냐고 묻자 그들은 더욱 소리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마 27:23). 그는 군중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에 

게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군중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빌라도가 무 

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H터+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 

겨 주니라?' (막 15:15).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수 있습니까? 빌라도는무엇이 옳은지 알면 

서도 잘못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일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면하기 위해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 

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u} 27:24)고 말하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리 많은물로씻어도사람의 죄는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십자가곁에 빌라도처럼 

서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행해야 할 선한 일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 

지는않습니까?자신의 죄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둘러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무리들 

십자가 곁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은 위선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되지 말라고 가 

르치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 

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여t 6:5). 예수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히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회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 6:16).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 

낌성판옥사 

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들 

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진지했고 예수님 ’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했지만， 주님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울부짖으며 애통히는 것이 그들 
이 행한 전부였습니다(녹 23:27). 십자가 곁에 섰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싸우십니까 
아니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하십니까? 

참제자들 

십자가 곁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나쨌던 것은아닙니다. 극히 소수이지만 진정한 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 

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요 19:25).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역시 용감하게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요 19:38.3잉. 마침내 닭이 두 번째 울었을 때 베드로는 

울었고(막 14:7잉， 예수님 곁에 달렸던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 

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바쁘십니까? 히브리서 13:12， 13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 

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나아가자 

오직십자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희롱하기 위해서입 

니까 아니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상횡을 분석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괴 

롭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울면서 서 있기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얻 

고자 송}는 것은 무엇입니깨 진실로 여러분이 원히는 것이 죄 사합이라면 예수님을 영접 

했던 한 강도처럼 여러분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 

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용소서"(늪23:3띠.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 

개하기를 원히십니까 아니면 단지 주님을 쳐다보며 서 있기만 할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24은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니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1: 7은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 

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핍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 

실것이요 

사랑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 갈보리 

로 나야가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 

더라?' (행 4:12). 그분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패 

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적은무리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죄인으로 깨달아 알기 전까지 의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 

은종교적인 말뿐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의 사랑과구원에 대해 

말하지만 마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들과 같이 귀로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따르지만 나쁜 

일이 있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목소리는 크면서 좁은 길은 걷지 않습니다. 오 

늘날의 교회에는 악한군병들이 너무나 많은 반면 십자가의 정병은 매우 적습니다. 많은 거 

짓 지도자들이 의로운 소수가 아니라 죄에 속한 다수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으 

로 십자가 앞에 나7싸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엠 서 있는지 살피기 위해 자신의 태도 

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에 

대해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갔지만 다른 강도 

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 

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진정한 관계 

를 맺어야 한다는 돗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기를 원한다면 겸손하고 충성 

스러운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감사하십시오. 아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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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1 부 빼애 빼씨 XI I 장로 휠멀 

톨훌틀률-뻐.떼밭필l 

그 분은? (사 32:1-4) 

“보라 장차 한 왕이 이사야는 은총의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해 

전하고 있다. 바로 “그분”에 관해 선포하고 있다. “의로통치할것이요방백들이 

공명으로 정사할 것이며" (사 32:i). 이처럼 성경은 그 분이 통치하시는 놀라운 미 
래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건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가? 자 

신이 노력하여 바르게 살려고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었다 

면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오직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세상의 문화와 성경을 적당히 섞으려 하지 말고， 성육 

신의 기적을 통해서 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자(요 1:14). 오직 ‘자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딩전 2:5)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 

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누구신가?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또 그 사람은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 

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뱃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 

니”μ} 32:2).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 입어 하나님께 나o}가는 자들을 옹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 

아서 저회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 7:25). 요셉에게 전한 천사의 메시지도 예 
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었다(마 1:21). 또한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세상의 축복을 구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삶을 

격려하였는가? 아니다. 예수님은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옹 것은 잃어버린 자 

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녹 19:9.10). 이처럼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 

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문화에 섞여 보혈의 은총을 잊은 채 하나님의 영광 

을 가로채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짐을 참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맡기자(마 

11:28). 이 믿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 

르는 지는 구원을 얻으리라." (롬 10:13).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증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만족케하시는분 

그 분은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분이다. 이 만족은 육신의 안위를 위한 만족이 아 

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는 만족이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 

로 와서 마시라!' (요 7:37).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펼요를 채워 주신다. 구 

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라.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였지만 이세 

삽Af간의 Af량으로 

엔츄 그리스도를 전f1f는 

E변 1부 

이태식 (장로， 징년 1부장)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 

고’(빌 3:8).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교만으로 매순 
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장년 1부는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위해서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 

니다. 또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갈 5: 13)는 주님의 말왕11 순종ü}여 

장년 1부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마음을 모으 

고있습니다. 

장년 1부는 40대 성도님들을 위한 부서입니다. 매주일 12시 30분 교육관 507호에 

서 교회 5대 목표를 중심으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 

미 굳어져버린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벨 왕비의 위협 앞에 광야로 도망하여 죽으려 하였다(왕상 18，19장). 그러나 주님 

은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족케 하였고 그는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 

시는도다?' (시 103:5).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던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1'(요일 2:16)의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마 4장) .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 분만을 믿어야 한다.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그 분의 

음성을 듣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7.1는 결코 주리.7.1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35). 오직 그 분만이 환난 때에 
우리를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기근의 날에도풍족히 채우신다(시 37:19). 예수그 

리스도， 그 분은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분이시다. 

피난처가되신다 

그 분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 

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골 3:3).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히는 자는 전능하신 자 

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패 피하 

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시 91:1,4). 오직 그 분만이 원수 
를 피하는 가장 견고한 망대이시다(시 61:3).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 
지해야 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기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벌 4:19).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그 분”을 전해야 한다. 그 분은 누구 

신가? 그 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그 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영원해야 한다. 무의식 중이 

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자. 우리의 삶 기도 또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한다. 비록 현재 지고 있는 십자가 

가 몹시 무거워 버거울지라도 성령님을~의지하며 ‘까벤”으로 순종하자. “오 놀라 
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 446장). 

더욱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4일에 있었던 총동원 전도주일을 통해서 40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해서 깨달으며 모두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전환점인 40대에 말씀을 깨닫고 복음 요k게서 교제를 나누며 누리는 참 기쁨과 평 

요띨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장년 l부는 40대의 성도님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한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어 맡겨 주님을 모신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 ll : 28).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 13:14). 장년 1부의 학생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은 매우 분주하게 움직 

입니다. 항상 예배 시작 두 시간 전부터 미리 나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선생 

님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넘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겠지만 

불평 한 마디 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종처럼 섭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보다 

더 기뻐하실 주님이 생각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걸심한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 

다 주님 앞에 낮아져 엎드려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이 살아서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 

며 세상과 타협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장년 1부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장년 1부가 오직 복음 위에 굳게 서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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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텐도 

2007년， 그리스도의 몸를 써l루는 북음의 일콸툴 
당회 
서 기 / 노광헌 부서기 / 김단용 

에배위원회 
예배위원장 / 이 훈 서 기 / 안통현 회 계 / 황의만 
지 도 / 정진호 부지도 / 윤인숙，홍순애 ， 김정연 
예배부 / 원웅철(장)， 이창호， 신상수， 정창수 
성례부 / 이형수(장)，최차용 차 장 / 심효숙，이미재，이인숙 
안내부 / 안동현(장) ， 한송규， 최윤덕， 엄복섭 
헌금부 / 황의만(장) ， 김영달， 박철구 

찬양위원외 
찬양위원장/이종석 

서 기 / 이계인 
지 도 / 장 훈 
회 계 / 임창식 

찬양대 대장 지휘 반주 부대징 총무 
기브리엘 엄복십 김원섭 구지의 앙원/황진순 강호원 

임마누엘 。디|차。시「 서준성 오수미 이기옥/이현진 변인식 

왜|스트라 왜이에스데 편(삶에 유원주 
할렐루야 박싱대 깅임구 한경숙 이세영 /금호순 문경안 
었llAE라 믿엠유정) 편임영에 최영옥 

O멘 박홍규 기o의'"서" 김윤경 김옥권/김영숙 화경석 

외|스트라 왜E뻔희) 펀(정국용) 이진 

뱅엘 앙기수 강입구 최선정 지큐성/이순기 이호준 

옆11스트라 액이정림) 펀(백선욱) 이원석 

호신나 이회지 이승순 김신영 박인자 소。여。보「 

실로입 이계인 서준성 채은실 권영주 / 이숙희 χ。，켜。그。닥 

예본 김구형 구자은 오민선 채홍표 /김경희 01미Oij ‘ 

오케스트라 액유승희) 펀(정명근) 

핸드벨 김승옥 송재월 안설희 

만도린 최근준 이승순 김지은 김연향 박귀숙 

제l교육위원회 
제1교육위원장 /조종환 지 도 / 이재영 
서 기 / 이달옥 회 계 / 박상대 

교회학교 -t「jχC3l 지도 -닝「카g 

영아부 이달옥 이옥주 김성호 / 이상옥 

유아부 유상태 이복순B 박병호 / 김회선 

유치부 김태식 김정연 이상해 / 손유비 

유년부 ‘김창국 강명구 김홍기 / 남준자 

초퉁부 송두섭 유현철 박광식 / 김하경 
소년부 장숭규 유성택 예정호 / 김순임 

중퉁1부 전은배 양태선 이보신 /윤숙희 

중퉁2부 정창수 전성원 박용기 / 김남희 

중퉁3부 장철환 이재영 박석산/ 한 숙 
초 · 중도서실 석영식 김종훈 / 합화자 

제2교육위원회 
제2교육위원장 / 정선현 지 도 / 이창수 

서 기 / 양기수 회 계 / 이상석 

교회학교 부장 

고퉁부 김구형 

대학부 양기수 
청년1부 이상석 

청년2부 구재완 

지도 부지도 간사 

이창수 전영희 양회옥 

정진호 류진희 한정우 
김철규 이혜숙 김지훈 
이용진 한성임 

닙7~ 
-，-디 

채홍표 / 김경회 
지규성 / 금옥연 
김진옥 / 이순기 

전진국 /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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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학교 -t「jχC〉} 지도 부지도 부? 

장년1부 이태식 김익환 장길남 

장년2부 박덕양 이회식 권 철 

장년3부 노영한 임현덕 김연태 
소망부 김환기 여국근 한영준 윤상철 

사랑부 이병학 최성규 조영철 
에바다부 남선우 박인기 변창대 / 김정근(농) 

탁아부 김승곤 강덕필 정원근 
새가족동록실 진학래 김말자 김영은 
새가족양육부 김규석 이창수 이복순A 박성명 / 김은심 

전도위원회 
전도위원장 / 강철형 지 도 / 이희식 

서 기 / 김창국 회 계 / 박상대 

전도부장 /강철형 
위 원 / 윤석민， 유상태 ， 석영식 

션교위원획 
선교위원장 /차신득 지 도 / 정현민 부지도 / 이재영 
서 기 / 임무천 회 계 / 신광철 
외선부지도/ 이경준 
외선부 간사/ 박경배， 배지마， 박요엘， 필립 ， 나기태 
단기선교부장 / 차신득 의료선교부장 / 최민석 

외선부장 /오순도 선교훈련원부장 /차신득 
위 원 / 김은호， 이 훈， 이종석 , 진흥용， 정태두， 김정넘f， 김신국， 

장숭규， 김규석 , 이상석 , 김태식 

봉사위원획 
봉사위원장 / 권명옥 

지 도 /류병희 부지도 / 이종대 
서 기 / 김신국 회 계 / 안석현 
구제부장 /고제숭 재난구호봉사대장 / 장숭규 
차량안내부장 / 배춘식 차장 /박철구 
자원봉사부장 / 권명옥 차장 / 김연태 ， 이경현 
위 원 / 이정우， 신상수， 함철주， 윤석민， 구재완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장 / 당회장 

위 원 / 김은호， 노광헌， 이 훈，‘이종석 , 진흥용， 전홍렬， 김단용 

기획위원회 
기획위원장/김환기 지 도 / 임현덕 
서 기 / 윤석민 회 계 / 원웅철 
위원 / 이 훈， 김광남， 전홍렬， 김영은 

앵정위원회 
행정위원장 / 진홍용 서 기 / 최지윤 회 계 / 김중선 
기도원감 / 김종구 기도원관리부장 / 이실호 
동산부장 / 김영수 시설영선부장 / 최지윤 
위 원 / 노광헌， 이 훈， 노영한， 신선길 

주간충현지도 / 양재웅 
교재연구지도 / 양재웅 부지도 / 유재진， 이용진 
〈교육훈련원〉 
교육1부장 / 조종환 지 도 / 양재웅 
교육2부장 / 정선현 
교육3부장 / 신선길 

재정위원회 
재정위원장 / 김광남 서 기 / 김은철 회 계 / 전계식 
위 원 / 노광헌， 진흥용， 최윤덕 , 고제숭， 장철환， 유상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장 / 김연근 서 기/전은배 회 계 / 송두섭 
위 원 / 최치융， 신상수， 김중선 ， 김신국， 양기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 박홍규 서 기 / 김승곤 회 계 / 진학래 

위 원 / 최무길， 안동현， 박덕양， 임창식 
경상부감사 /박홍규 

교구위원회 
교구위원장 / 전홍렬 

서 기 / 김중선 
지 도 / 류병희 
회 계 / 고제숭 

법인운영위원회 
법인운영위원장/당회장 부위원장/노광헌 
위 원 / 이 훈， 진홍용， 김연근， 장숭규， 신선길， 김규석 

충현장학회 
회 장 / 당회장 
부회장 / 김광남 지 도 / 정진호 
위 원 / 노광헌， 진홍용， 김구형 , 박홍규， 김규석 ， 이상석， 양기수 

제직외 

회 장 / 당회장 
서 기 / 김진옥 부서기 / 이부성，장철환， 이세영 

집사획 
회 장 / 김연태 부회장 / 박광식 지 도 / 정현민 

권사회 

회 장 / 이경현 지 도 /류병희 
서 기 / 김영숙 부서기 / 김애자 
회 계 / 조용기 부회계 / 전성실 
1지회장 / 정호진 (1 , 6, 10, 13, 14 ) 
2지회장 / 유선덕 ( 2, 7, 11 , 15 ) 
3지회장 / 이 영숙 (3, 5, 8, 9, 12 ) 
4지회장 / 전경금 (4 , 16 , 17, 18) 

노회총대 
노회총대 / 노광헌， 이 훈， 진홍용 

충현교회 유지재단 
이사장 / 김성관 

이 사 / 노광헌，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 진흥용 
감 사/ 원웅철 

재단법인충연통산 
이사장 / 김성관 

이 사 /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진홍용， 김 영수， 최지윤， 정청길 
신상수 

감 사/ 전홍렬， 박홍규 

사회복지법인 충연복지째단 
이사장 / 노광헌 

상임이사 / 진홍용 
이 사 / 김성관， 이 훈， 김광남， 전홍렬， 김단용， 조종환， 안석현 

신선길 
감 사/노영한， 정선현 

양로원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 노광헌 

위 원 / 이 훈， 이종석 , 진흥용， 전홍렬， 김단용， 권명옥， 조종환 
정선현， 안석현， 신선길 

실행위원 / 지규성， 이세영， 최민석 

교 교구장 목사 전도시 지 역 장 전 도 회 자원용시 새가즉 간새닙/여) 

구 바올 베드로 요한 한나 에스더 루디아 마리아 팀장 S육부징 

1 깅신국 류병희 강호숙 1 최세진 2 이보신 3최계열 4 윤선한 5，~펀뭔 6구원십 7정창원 성기철 이영환 최댐 이근덕 짧순 김승희 이수진 구원섭 김승규/김점려l 정인욱{o l정미 
8，0 1부생 9김대웅 10，홍순길 11 전삼진 

2 김영달 7디121~히 김정연 1 정운흰 2 김동칠 3유병수 4，01영환 5징친용6김절남 7，조홍연 김 광 최헌구 이왕진 유일옥 황정희 조태숙 김복현 이영환 김동절/쯤희 이S빼윤순 
8，01싱해 

3 인석현 지。'" 옹 이복순B 1 깅옥권 2 정칭수 3 최종순 4징기락 5김성호6 박종철 7，허만선 김희선 황재현 김승환 김인자 홍은기 주혜연 류점희 유동호 장싱길/님영순 이원/징은희 
8문영규 9 믿법주 10한현석 

4 신굉칠 여국근 이디F케U즈1 1채홍표 2，징질환 3백종운 4，01병근 5，01홍기 6문효식 7최민석 김춘광 구성혁 송중석 조윤숙 임명희 곽숙딘 안설희 이병근 요뻔식}김영은 이인용/브떼순 
8유증석 9 박우현 10，0 1홍우 11 이희우 12류기영 13김진옥 
14권오준 15김종훈 

5 앙기수 &않절· 이옥주 1 최우근 2 임희준 3김윤환4 백봉선 5 정태동 6진종일 7 박종운 박광석 홍선기 김희준 깅앙자 김영혜 이명애 징수정 빅옥현 홍애경/공성연 홍선기/힘윤지 
8 박옥현 9 박광석 

6 고제승 이희식 김밀지 1 깅영주 2 박굉식 3， 01세영 4 지규성 501병두 6 박석신 7 승한전 최용길 장경욱 권야연 김순은 허준화 김유지 펴린 김현근 문연쇄이명숙 오춘성/권연숙 
8한용택 9 안싱직 10김현절 

7 송두섭 임현덕 최문겔 1 박용기 2최대환3장길남 4，01기옥 5조증민 6박영섭 7 윤영식 표왕열 조증덕 이신동 홍복기 횡정미 서미미 최미정 강전석 남앓/신영희 이재호낌영숙 
8，01인굉 

8 김중선 깅준희 옥미지 1 김해길 2추병창 3정칠석 4 김증홍 5깅을필 6백종현 7 전성욱 김용현 징지관 6냉수 박윤석 구정회 김남희 최희경 이소규 이정훈/이승연 송완11반쁨 

8，남용승 9‘ 01덕규 
9 징승규 윤수일 강영미 1 김 깅희연칭태 2S효민 3，01싱복 4 정재모 5동빙용운 6，01칭희 오재일 김명성 이싱근 이재순 김현미 믿혜옥 이지영 김종성 이칭희/합화자 김상젤정옥련 

n:l ~EII8，정문호 
10 믿펙앙 인지원 E 。n다lλ격 1 김현배 2징영환 3김영록 4조영절 5김경환 6강만호 7 십햄! 김현배 g뺑철 신현욱 은칠례 김복수 정숙지 김현아 김경환 이현진/정경희 이앙회오광순 

8노태경 
11 석영식 안칭덕 김연식 1김종만 2김철환 3징경수 4정원근 5 박호용6 박성명 7 박찬서 E뺑택 전진국 최승절 김영숙 임정숙 김세향 조영미 저。의'"그」 김영숙씨oij영 김봉훼태명지 

12 함절주 최성규 홍순애 18조정문영수래2김영묵 3 최경허 4，강칭식 5 예정후 6 이성섭 7 이앙선 박친옥 김언회 유태준 김영희 김옥지 안정숙 펴선 이성섭 닦H준/신동미 이신홍/이성숙 

13 징칭길 최종철 이복순A 1 권영주 2 깅신천 3징절규 4，임채봉 5 강진택 6박명근 7 앓복 정 준 배판웅 조윤준 박영순 S앙남 힘진옥 이정희 강진택 문암엠성남 정준엑숙희 
14 신싱수 황진섭 강덕필 1김영환 2 ， Uij종럭 3，01징탁 4，김수연 5，박종률 6깅석화 7，해균 송수일 배종릭 노승렬 쩍자 문영남 박경희 김지영 박종률 이성냄한연숙 이근회박귀숙 
15 김태식 이성진 김정희 1 박짧 2 인준모3최진성 4，01강근 5김기태 6김홍렬 7최흥섭 밴|련 김홍렬 김명진 임선영 서혜경 김학선 김혜성 이강근 조짧/채임숙 김성헌낌부영 

16 임무천 정활! 전은희 1김성수 2，현준몽 3앓절 4흥원석 5안성영 6윤영범 7，01싱범 김규용 정짧 01호식 님싱인 류향난 김성지 인은애 임우도 김종L꽤옥희 이기숙/유정선 
8김재호 

17 김연근 나광영 김정자 1 조증광 2유재훈 3，01호일 4 벽규연 5 김많 6 한흥연 7 현승조 이장우 박문선 박노익 고효영 송영복 입칭순 황규리 박규연 한흥연m뼈l영 송영준잉옥희 

18 진학래 고굉환 요빼순 1징운출 2김홍713 한만교 4신중식 5김원후 6，0 1달옥 7 박재현 빅벤호 임굉신 변기삼 방소애 김금숙 지정민 김진미 김홍기 깅싱웰홍명희 박재헨닝계순 
8정재영 9， 01용헌 

19 정선현 정진호 진영희 1 중고등부김구형 2 대학부.-~씨수 3정년부-01싱석 김진옥 엄현n냄III린 

람!희 
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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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lI 'l 훈련 

청ÃI71 흘련 좌석 얀'LH 제3차 청지끼 훈련을 끼대하며 

본당 1층좌석 배치 ð:f'!;-~송 꺼f‘흥 li gl표촉 

감=그 I 강 단 l 난」 

6피구 1 12교구 1 11 교구 1 119교구 1 14교구 1 118교구 

나는 초등부 시절부터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였고 찬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며 찬양 

요뻐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성장해 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래를 잘 하기 위해 노력하 

였고 찬양 가사에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부족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다. 예 

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했으며 이를 위한 간절한 마음도 절실하지 못했 

다. 그래서 한때， 정지기 훈련은 나에게는 그저 어려움의 대상이었다. 기대보다는 무럽덤함으 

로 또는 귀찮음으로 다가오기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매번 청지기 훈련에 참여하면서 말 

씀에 심히 굳어져 있던 나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지난 6월에 있었던 제2차 청 

지기 훈련을 통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 밖에서 주변인으로 맴도는 나를 발견 

하고 눈물로 회개하였다. 베드로의 회개 란 말씀을 듣고 죄인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 

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변화된 

것처럼 지금의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부담스러운 말 

씁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은총의 말씀임을 깨달았을 때 나는 참 기쁨의 찬송 

을드릴 수있었다. 

11교구 1 19교구 1 17교구 1 115교구 1 117교구 1 1 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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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믿음 없이 현실만을 바라보며 들어가기 힘 

들다며 하소연을 늘어놓으며 불순종하는 모습이 생각났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익단휴의 땅을 두 

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만 맹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같았다. 그 동 

안 어리석었던 모습을 회개하며 이제는 매순간 십재맨띨 바라고 있다. 이제 2006년 n찌막 

정지기 훈련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번 제3차 청지기 훈련 역시 나에게 주실 생 

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대가 된다. 이번 주제는 ‘구원에 이르는 수치’ 이며 주제 성구는 “여 

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을 가득케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시 83:1 6 )이다. 청 
지기 훈련 주제와 주제 성구를 마음에 새기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정지기 훈련 

에 임해야겠다. 그리고 충현의 성도들이 모두 나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본당 2층 좌석 배~I 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윤선미(집사， 14교구) 

16교구 1 1 12교구 1 1 5교구 1 110교구 1 113교구 1 11 4교구 u를 Ht꾼 주의 십자가 

편뽑蠻관뽑램 
월짧 웹웰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만하였던 

저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날마다 제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만족하며 교만하였습니다. 직분을 받 

고도 ‘이 정도면 나의 신앙 생활은 괜찮아’ 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 

고 계속되면서 나의 영흔은 점점 병들어 갔고， 도저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 

다. 내 영혼이 망가져 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평범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 

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설엄l 찾아오는 시련 

과 어려움에 대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나에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 예배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앉아 주시71 바 

랍니다. (갈릴라홀， 나시릿l홀， 본당 112호 개빙 

• 탁아부 ; 탁아부실/탁아부)， 어린이집(부모와 3세 

이하)， 영아부실(부모와 5세 이해， 베다니홀(부모 ‘ 

와 7세이해 

• 차량의 원활한소통을 뒤해 통로 주차 차량은 먼저 

출차(出홍)해 주Á/기 바라며， 차량 안내부의 안내 

에따라 주시71 바랍니다. 

• 주차장 안내 : 장로 · 안수칩시(제2교육관 지하 

3.4층)， 새가족r예치과 음V， 노약자 · 장0#우 · 어 

린이 동반인 부모(본당 잎U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교만하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무뎌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매주일과 주간의 충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 

X까 복음은 딱딱해진 저의 마음을 계속 두드렸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 

라보게 하였습니다. 특히 정지기 훈련 때마다 주시는 은혜는 항상 곁길로 가려던 저를 붙잡아 

주셨고， 제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7일 금요집회 시에 있을 정 

지기 훈련(구원에 이르는 수치， 시 83: 16)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저를 변화시켜 다시 한 번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고정하는 시죠F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를 통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이 죄인 !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정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 
도합니다 

고영진(권사 13교구) 



Þ;f{4념 11에 구원의 갯은 없씁니다! 

훌국부터 입국까지 간섭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한 귀중한 선교였습니다. 경건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 

을 앞세우고 사역에 임할 때마다 매일 매일 예비해 두신 영혼을 만 

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전하게 하신 십자가 

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또한 예비된 영흔들은 기다혔다는 듯이 

십자가 복음을 거절치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아벤”으로 마무리 

영접기도까지 하였습니다. 

첫째 날 노방 전도를 시작으로 마지막 날 병원전도 사역까지 온전 

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여지없는 죄인들을 다시 한 번 ‘죄인 중 

에 괴수’ 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케 하시 

며 온전하게 십자가 복음묘띨 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날 병원 사역에서 육신의 병 때문에 울며 호소하신 할머니의 영혼 

구원 사역은 온전히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종양을 

보이며 호소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전 

하자 곧바로 평안한 모습으로 바뀌며 평온을 되찾을 때 저희들은 주 

님을 발견하고 더욱더 예비하선 영흔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같샅이 찾아다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필설로 다 옮 

길 수 있겠습니까? 무궁하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만만 감사를 드 

리며 그 곳에서 만난 그 영흔들을 위하여 이제 쉬지 않고 기도 드랄 

일만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김명자(권사， 4교구) 

오카려냐어I ~!-은 여l수낸의 샤항 

·중등 1부오카라나반· 

>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손짓 

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피 

아노를 통하여서 찬양을 하 

듯， 저희는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찬 

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 

니다. 모두들 쉽게 접해 보지 

못하는 악기라 신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많은 연습과 기도로 한 달 

에 한 번 정도 예배 시간에 헌금송을 합니다. 연주 방법은 리코더와 비슷하 

며 소리는 리코더보다 더 맑고 좋습니다.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오 

카리나를 통해 찬양하는 것은 더 많은 연습과 더 많은 기도로 준비하게 되 

고， 쉽게 접하지 못하는 악기라 배움의 기화가 흔치 않은데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정은진 교사) 

p 오카리나 같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악기를 배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또한 오카리나로 찬송을 연습하여 헌금송을 부 

를 때l 처음엔 많이 떨렸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니 이제는 많이 떨리지 않습니 

다. 특별히 몇 주 동안 찬송을 연습하면서 찬송을 완전히 익히는 가운데 많 

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 정말 기뽑니다. (김진oμ 

b 오카리나는 아름다운 소리는 물론 적당한 크기로 연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친구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연주할 수 있어 매우 좋습 

니다. 이렇게 효F송을 연주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는 예수님 

을 향한 찬송을 쉬지 않겠습니다. (박지윤) 

p 내가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수련회에 
서 친한 친구가 오카리나를 연주했을 때입니다. 그 때 나도 꼭 한 번 해 보 

고 싶었는데 이렇게 소망을 이루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남보경) 

추만흥헌 2006년 1 0월 22일 @ 

간흥과 U눔 l 세기혹 

f‘너는 매 것이라 세상 끝 날까XI 너와 힘깨Vôl라라” 

이 세상에 낮고 낮게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님을 찬양합니다.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수가성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 주 

신 주님은 역시 어리석고 약하고 죄 많은 여인인 저를 만세 전에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 

시고 지금도 저와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1길을 걸을 때에 이 서li}<게서의 

삶 속에서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 

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다리를 건너면 또 커다란 강이 눈앞에 나타날 때 이해할 수 없고 좌 

절할 수뺀1 없을 때， 주님은 담대하라고 주님이 세εL을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위로하셨습니 

다. 역시 크거나 작거나 모든 시련과 고난의 삶 속에서 신실하신 나의 주님은 이 죄인을 만 

나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부르짖고 의지하도록 주장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세상 끝 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또 고난 중에 세상 

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완악하고 강파하고 

냄새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고， 연약함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놀 

라운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오히려 눈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하 

셨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기쁨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슬픔 

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묘띨 저는 의지하려 합니다. 이제 호릅이 있는 그 날까지 그저 주님만 

믿고 따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죄인을 구원하 、

러 이 서l~써 오신 만왕의 왕이시며 신실하신 나의 예수님을 찬gt하며 

전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 

으리로다"(시 23: 1). 

고흐|란(교사， 영아부) 

‘악! 배't 흩훌훌훌 하고 섰구나!’ 
저는 5학년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부 5명을 전도했어요. 어렸을 때는 저 대신 주로 엄마 

가 거의 다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의 도움은 받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같이 

가자!"라고 직접 말했기 때문에 좀 더 뜻 깊었던 것 같아요. 

올해 제일 처음 성경학교에 데려온 ‘김기현’ 이라는 친구예요. 하지만， 순탄치는 않았어요 !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했으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4주를 채워서 겨우 등반을 

시켰지요. 기현이를 전도한 후에는 신입과 선생님께서 저에게 매주 전화를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귀찮았거든요. 기현이가 안 나오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면 

서 말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께서 설교를 듣고 오셨다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 

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 라는 설교를요. 그 말씀을 듣고， 전 ‘아! 내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 때부터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친구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뒤 기현이가 지난 8월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는 다른 친구들을 데리 

고 교회에 나오기도 했어요. 물론 그 친구들도 두 번 정도 나오다 안 나오긴 하였지만요， 전 

도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예수 

님 ! 제 친구들을 꼭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임흐|진(소년부) 

\? 새가족을왼영압니다 \? 

번호 성영 교구 소옥부서 인도자 번호 성영 교구 소욕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측부서 인도자 

2358 주완섭 7 정년2부 2367 김영은 19 정년 1부 2376 라지이미티 19 외신부 너밍에르덴(19) 

2359 징금엽 8 소망부 최봉환(8) 2368 한현주 14 정년2부 2377 우신땅 19 외선부 횡징미(7) 

2360 이보리 6 중등3부 2369 지르길 19 외선부 김누리(17) 2378 니린자에 19 외선부 구승회(4) 

2361 유성택 1 교억지 2370 오유미 18 정년2부 하증철(1) 2379 시무드라 19 외신부 

2362 김은실 1 정년 1부 2371 신이리나 19 외선부 2380 널린더 19 외신부 구승희(4) 

2363 김현정 19 청년 1부 깅혜경애) 2372 김설계 19 외신부 2381 이루니파드 1 9 외선부 윤해균(14) 

2364 이진영 19 정년 1부 이설희(이 2373 마리니 19 외신부 깅엘리나(14) 2382 김상열 19 징년2부 이진규(6) 

2365 변싱원 19 칭년 1부 윤선영(1) 2374 애기 19 외선부 너밍에르댄(19) 2383 전은재 19 정년 1 부 정현진(19) 

2366 김은지 19 대학부 이경준(1) 2375 이기 19 외선부 너밍에르덴(19) 

g옹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흘 원하;<./슨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동혹질로 오;<./:J/ 바랍1-/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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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 

우필순 성도(강인자 집사 강정자 집사의 모친， 17교구 수내구역， 14교구) / 

10일 별세， 12일 장례 

2 김용대 성도(채귀순 은퇴권사의 남편， 김상권 집사의 부친， 최미경 집사의 

시부， 14교구 목2구역， 18교구) /14일 별세， 1 6일 장례 

3 김금이 성도(이윤복 집사의 모친， 박영진 집사의 시모， 9교구 용두구역) / 15 

일 별세， 17일장례 

4 임봉남 은퇴장로(김순복은퇴권사의 남편， 임우도집사의 부친，석태임 집사 

의 시부， 18교구 언남1꾼역 ， 16교구)/17일 별서11 ，. 20일 장려l 

결혼 

1 김길남 군(김연단 권사의 아들， 16교구)과 한세화 양(한태송 장로， 정재심 권사 

주만흉헌 

교피쇼석 

의 딸， 서울영천교회 ， 19교구) / 26일(목) }2:00 갈렬랴흘 

2. 박선웅 군(송춘임 집사의 아들， 7교구)과 위슬기 앙(위건환 씨， 김경숙 씨의 딸) 

/26일(목) 19:00 리더스클럽 역삼정 

3 안형상군(안영호씨，조현숙씨의 아들)과문혜은양(문수닥성도，설분식 집사 

의 딸， 7교구) / 27일(금)}3:oo 서울타워호텔 그랜드볼륨 

4. 노성현 군(노춘만 집사， 김애순 집사의 아들， 13교구)과 윤 희 앙(윤상철 안수집 

사， 현경남 권사의 딸， 16교구) / 28일(토) 11:00 새천년웨딩흘 4충 예식홀， 
02)516-8때O 

5 앙선호 군(양기평 씨， 최경자 씨의 아들)과 김언희 앙(김명집 집사， 한영란 집사 
의 딸， 9교구) / 28일(토) 14:30 마살웨딩프라자 3층 언실 

6 손석현 군(손동기 집사， 장선복 집사의 아들， 16교구)과 이창숙 양(이홍근 씨， 

김동자 씨의 딸) / 28일(토)14:40 수원 웨딩의 전당 2층 다솜흘 

교회직원모집 흥연기도원 촉탁 직원 모집 소망부훌훌원전도집회 

1.모집부문 응항 엔지니어(남 · 예 

전공자우대 

2 자 격 세례교인 (81년 이후 출생자) 

3. 찌|줄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4.서류제출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203) 

1.모집부문 충현기도원 주방 (여) 

2. 자 격 세레교인 (만 60서| 이하) 

3. 제출서류 자띨이럭서 ·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전서(타교인) 

4. 서류 ~1줄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ti' 031-766- 5425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일 시 : 10월 29일(다음 주일) 12:15~13:15 

장소 : 갈릴리흘 

대상 : 70서|이상모든성도 

휴강안내 

이번 주 수요일(25일) ， 수요성경공부는 휴강앙니다. 

23 (월) I 24 (화) I 25 (수) I 26 (목 ) I 27 (금) I 28 (토 ) I 29 (주일 ) 
설교자/기도자 | 김성관/김영은 | 나광영/김성호 | 정진호/정원근 | 고광환/홍원석 | 장 훈/황학규 | 임현덕/홍순애 | 최종철/김 연식 

예배담당 안내 (10/25-10/29) 

날짜 여|배 서E “ 「 사 호| 기 도 찬 양 

10/ 25 수요 I 불 속의 신앙인들 (단 3: 24-28) 김성관 목사 윤수일 이정화 주의 협하신말씀위에서 (호산나찬양대) 

10/ 25 임직예배 하나닝 ú] 세우선 교회 (마 16:13-20) 배쐐 목사 (통평양노회 종경 노회장) 김성관 정현민 십자가 군병 (실로암 찬양대) 

10/ 27 챙지기훈련 구원에 이르는 수치 (시 83:16) 김성관 목사 정현민 신선길 연합찬양대 

10/29 주일 I 십자가 곁에 서서 (요 19:25) 정충신 목사 김철규 함철주 〈예배전 찬앙〉 

10/29 주일 II 십자가 곁에 서서 (요 19:25) 김준희 목사 최성규 신상수 내 주님 입으신 그 됐 외 /소프라노김희영 (임n뉴엘찬양대 술로01뜨) 

10/29 주일 m 십자가곁에 서서 (요 19:25) 김성관목사 여국근 신광철 아침 해가돋을 때 외 /흔윤송호 (할렐루야오케스트라) 

10/ 29 주일 W 십자가 곁에 서서 (요 19:25) 임현덕 목사 하종철 최차용 하나닝의 나팔소리 외 / 바이올린 장연희 (전임 연주자) 

10/ 29 주일 V 십자가곁에 서서 (요 19:25) 김성관 목사 π oTAoE1 전홍렬 놀랍다주님의큰은혜외 / 뻐톤최형원(벤엘찬양대솔로이스트) 

10/ 29 주일찬양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히 9‘1-10) 양재웅 목사 최종철 김홍기 전도위원회 중창단/할렐루야찬양대 

제91 2호 

에훨 충현 7꼴으l 창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 

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송}여 주시 

고， 영육간의 강건힘을주소서. 

a 제3차청지기 훈련(10월 'lJ일 금요집훼을통 

해서 모든성도들이 진심으로회개빼 구원 

의 은총을베풀어주신 예수그리스도만 의지 

하게동남서. 

a 단기선패 모든 선교 훈련01 하나님의 뭇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 

소서 

돼 1 . 1 . 1 전돼매월둘째주수요일에 실시 

되는교회주변전도를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돌아올수있도록은혜를주소서. 

딩 모든위원회에속한기관들이 오직 예수그리 

스도를전하는일에해+되게하소서. 

딩 모든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그리 

스도를깨I뿔f믿음안에서 살게 하소서. 

'0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λ}랑의 실천으로세 

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복음으로운영되 

게하소서. 

a 교회에 속한재댄유지 -동산 복지)을십자 
가의 은혜로 관리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 

도하소서 . 

• 톨원I김외투흩겐 • 
.r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안내 [ 섬 · 기 · 는 · 분 · 들 l 
구분 시 간 

오전 7:00 

Il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00(외국어 통시통역 예배) 

v 오후3:00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l 저녁 7:00 
금요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선교관 1충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j극~ 걷 t:「 -t「3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동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õ'- τ E 이"""-닝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동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2교육관 4충 

장소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보」 단 U 

오전 11시에 드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1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 

랑카어， 중국어1 몽골어， 러시아어 ， 힌디어1 인도네시아어 

로동시통역됩니다， 

보」 당 U 

본당 

본당 | 
본당 | 

Simu~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벼nguage are available at the 티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끼 벼nkan， C 개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왜so available at the 
OneO’ clock Worship Service 

구운 시 간 장 -끼」‘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 :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저1 2교육관 1층 
오후1:00(성인) 

닥아부 
(주) 요전 8:3ι오후 4:10 

교육관 110호 
(금)저녁 6:30-저녁 9애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흘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이병학 이 훈 이종대 선 정교현위원민회 박인기 류병희 여국근 

인A쩨원 당희씨 A녕부징 여배위원징 봉사위부지도 어 H때부 1교구 4교구 

남션우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신득 안창덕 나광영 정진호 고광환 위건량 

에H때부징 충현기도원김 김A~원 예배위원 신교위원장 
11교구 17교구 19.교구 18.교구 

, 김익환 장 훈 엄현덕 이희식 최종철 
김광남 이종석 임무천 진홍용 전홍렬 2교구 3교구 7교구 6교구 1 3.교구 
재정위원장 찬앙위원장 16.교구징 행정위원장 교구위원징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이정우 김단용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5교구 10교구 16교구 펀집국 15.교구 

옹Af위원 딩회부서기 예배위원 엎부징 기획위원장 최성규 이중재등3부영 이경준 이창수 김준희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검구형 
12교구 외신부 .Jl%~ 8교구 

기획위원 예배위원 예배위원 여배우{원 :il드。T닙자。 윤수일 황진섭 유재진 강명구 전성원 
9교구 14교구 편집국 유년부 중등2부 

최윤턱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김철규 이용진 양태선 유소성년부택 유현철 
예배위원 실로암진엠징 10교구장 징번1부징 선교위원 정년1부 정년a부 중등1부 ; 숫ιIST닝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깅A~위원장 몽A~원징 제1교뿜원징 i맘때부징 2교구징 · 여전도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기도원핀리부징 시설영선부장 징번3부징 i엠~<2}때차장 13교램 10교구 소잉부 11교구 12교구 5교구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김영은 이달옥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14교갱 6교램 전도위원징 기획위원 영이부징 
6교구 1 8.교구 2교구 14.교구 7교구 

장철환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전은희 김정자 김정회 이복순A 류진희 

16.교구 1 7.교구 1 5.교구 13교구 대학부 
째정위원 틱이부징 12교구징 기획위원 재a교육위원징 한성엄 임태주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엄창식 정년2부 4교구 9교구 8교구 3교구 

3교구징 건축위원징 유년부징 8교구징 임D뉴엘진잉때징 강호숙 전영희 이정혜년1부숙 
김은철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장숭규 1교구 :il드。T닝 

재정위원 18.교구징 1교램 째징위원 9교램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최차용 · 찬앙감독 강임구 

중등1부징 1 1교구징 정년2부징 7교찜 얘배위원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신선길 유상태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l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희 

세3교육위원징 유이부징 빨루0엔잉때징 세1펙뽑부징 4교구징 · 선교 사송요한 


